
아이들 시간표를 짜다가,
결국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급 교사의 AI 활용 기록 · 화면 속 이름은 모두 별칭입니다

저는 일반학교 특수학급 교사입니다. 우리 반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교실을 옮겨 다닙니다. 국어와 수학은

특수학급에서, 나머지 과목은 원래 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듣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

짧은 이동이, 어떤 아이에게는 하루 중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곁에는 실무사 선생님, 사회복무요원 선생님 같은 지원인력분들이 함께합니다. 누가 몇 교시에

어느 아이와 함께할지, 쉬는 시간에는 누가 어느 층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지. 이 시간표를 짜는 것이 제 일 중

하나입니다.

매일 다시 짜는 시간표

처음 한 번 짜는 건 괜찮습니다. 어려운 건 그다음입니다. 지원인력 선생님 한 분이 연수로 한 시간 자리를

비우시는 날, 아이 한 명이 결석한 날, 원반에 갑자기 행사가 생긴 날. 그런 날이면 저는 아침부터 시간표를 펼쳐

놓고 퍼즐을 다시 맞춥니다.

한 칸을 옮기면 다른 칸이 비고, 그 칸을 채우면 또 다른 선생님의 쉬는 시간이 겹칩니다. 겨우 맞추고 나면

메신저로 한 분 한 분께 바뀐 내용을 보내 드리고, 혹시 못 보셨을까 봐 복도에서 다시 여쭤봅니다.

함께 일하는 선생님들께 여쭤봐도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시간표는 한 번 짜는 게 아니라 매일 짜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바뀐 내용을 말로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대신 맞춰 줄 수 없을까.



지금 쓰고 있는 현황판. 아이들 일곱 명의 하루와, 칸마다 함께하는 선생님이 한눈에 보입니다.

말로 하면, AI가 알아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시간표 도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바란 건 “편하게 말하기”

였습니다. 평소 동료 선생님께 말하듯 “김지원 선생님이 오늘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출장 가요”라고 쓰면,

AI가 이 문장을 읽고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일인지 정리해 줍니다.

AI가 바로 시간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해했어요” 하고 한 줄로 되묻습니다. 맞으면 [맞아요],

틀리면 [고치기]. 이 한 단계 덕분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왼쪽에 대화, 오른쪽에 지금 시간표. AI가 이해한 선생님과 시간대가 표에 표시됩니다.



결정은 여전히 교사가

제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이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대신 맡을지는 AI가 “그럴듯하게” 정하지 않게 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지켜 온 원칙들, 예를 들어 같은 층으로 가는 아이들은 한 선생님이 함께 데려간다, 이 아이는 수업

시작 10분은 꼭 곁에 있어 준다, 이미 시작한 수업은 건드리지 않는다. 이런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계산기가

따로 수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답을 하나만 내밀지 않습니다. 바뀌는 칸이 가장 적은 안, 처음부터 다시 짠 안, 아무도 늦게 도착하지

않는 안. 이렇게 세 가지를 나란히 보여 줍니다. 이번 출장 예시에서는 첫 번째 안이 세 칸만 바뀌고 빈자리도

없었지만, 한 아이가 10분 늦게 교실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 안은 늦는 아이가 없는 대신 한 칸이

비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을지는 그 아이를 아는 사람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르는 일은 교사에게 남겨 두었습니다.

세 가지 안을 숫자로 비교하고, 고른 안이 시간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바로 봅니다.

승인하면, 선생님들 휴대폰으로

안을 고르고 승인을 누르면 끝입니다. 바뀐 일정이 해당 선생님들 휴대폰으로 바로 갑니다. 앱을 열면 “새

일정이 나왔어요”가 뜨고, [확인했어요]를 누르셨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복도에서 “보셨어요?” 하고

여쭤보지 않아도 됩니다.



승인하고 나면 출장 시간에는 ‘부재’가, 맡으셨던 일은 다른 선생님 칸에 나뉘어 들어갑니다.

지원인력 선생님 앱. 바뀐 일정이 먼저 보입니다. 오늘 일정. 아이와 이동을 마치면 [도착]을

누릅니다.



써 보니 달라진 것

표를 펼쳐 놓고 누가 비는지 찾던 시간이, 문장 한 줄을 쓰고 안을 고르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최선일까” 하고 혼자 고민하던 것을, 바뀌는 칸과 빈자리, 늦게 도착하는 아이 수를 보며 판단하게 됐습니다.

아이마다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도 칸마다 적어 둘 수 있어서, 담당 선생님이 바뀌어도 그 마음이 이어집니다.

무엇보다 아침이 조금 여유로워졌습니다. 시간표를 붙잡고 있던 시간만큼, 교실 문 앞에서 아이들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마다 특수학급에서 듣는 과목과, 원반 수업에서 꼭 곁에 있어야 하는 구간(파란 막대)을 정해 둡니다.

만들면서 지킨 몇 가지

AI에게는 말을 알아듣는 일만 맡겼습니다. 언어 모델은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뛰어나지만, 매번 같은 답을

장담하지는 못합니다. 아이들 하루가 걸린 일이라, 계산은 정해진 원칙대로 움직이는 쪽에 맡겼습니다.

아이들 이름은 별칭으로만 다룹니다. 장애 유형 같은 정보는 넣지 않습니다. 시간표를 짜는 데 필요한 건 “언제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지”뿐이니까요.

그리고 만드는 일에도 AI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코딩을 처음부터 혼자 다 할 수는 없었기에, AI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 글씨는 없어도 돼요”, “체크 표시는 오른쪽이 편해요” 하고 현장의 눈으로

계속 말했습니다.



선생님도 해 보실 수 있어요

저처럼 매일 시간표 때문에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이 방법을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꼭 같은 도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쓰시는 대화형 AI에 우리 학교 원칙 몇 줄과 오늘 시간표를 붙이고, 이렇게 부탁해 보세요.

아이 이름은 꼭 별칭으로 바꿔 주세요.

아래는 우리 학교 특수학급 지원인력 오늘 시간표와 배치 원칙이야.

[원칙] (예: 같은 층으로 가는 아이들은 한 분이 함께, ○○는 수업 시작 10분 꼭 지원)

[시간표] (표 붙여 넣기)

변경: “지원인력1이 10:30–11:30 출장”

먼저 네가 이해한 내용을 한 줄로 말해 줘.

그다음 원칙을 지키는 수정안 세 가지를 만들고,

안마다 바뀌는 칸, 빈자리, 늦게 도착하는 아이 수를 비교해 줘.

결정은 내가 할게.

AI가 칸 수를 잘못 세거나 원칙 하나를 놓칠 때도 있으니, 마지막 확인은 꼭 선생님 눈으로 해 주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아이들 하루를 지킵니다.

시간표 퍼즐 대신 아이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만들었고, 같은 고민을 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작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